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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묵향가

내 용

​달 아래 홀로 앉아 등불을 돋우고

남모를 깊은 시름 붓끝에 모으니

피어난 글과 노랫가락은

새벽이슬 맞으며 빚어낸 내 혼이라

​바람아 불지 마라, 가지를 흔들지 마라

꽃처럼 핀 노래를 꺾어 가지 마라

임의 땀 베어 있는 귀한 열매를

뉘라 길가의 흙이라 하리오

​서리 맞은 대나무처럼 곧은 마음에

남의 생각 훔쳐 쓰는 부끄러움 없으니

씨 뿌린 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

그 온전한 이름 바르게 불러주오

​
우리 서로의 울타리를 낮추지 않고

그 재주 꽃답게 길러내면

강산의 맑은 풍경 붓끝에 맺혀

천 년의 향기로 길이 남으리라


